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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Ammonite> Stainless steel, Acrylic, 60x40x20cm, 2010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개성을 품은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그룹전이 열리고 있다. 
조각이라는 매체를 공통점으로 삼지만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해온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재확인하며, 
작품으로써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보여 주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김태균 배종오 이경일 임종욱 정재영 최규문 
한상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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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deoffense II> mixed media, 107x65x28cm, 2010

김태균은 어린 시절 장난감을 만들던 추억에서 영감을 받아 
‘조립’을 이용하여 구상적인 골격형태를 재 구상한다. 배종오는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한 판단력과 집중력으로 단순한 
움직임을 복잡한 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오는 고민과 해답을 얻는 순간의 희열을 결과물로 표현한다. 
이경일은 자신으로부터 생성되는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공격’과 ‘방어’의 두 가지 상반되고 이중적인 면을 발견한다. 
이것을 동물의 뿔 발톱 이빨의 형태로 표현한다. 임종욱은 
금속조각의 무수한 선의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정재영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며, ‘HAPPY’라고 불리는 수많은 애완동물들이 인간이 붙여준 
이름대로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며 그에 따른 답을 ‘행복’하지 않은 
‘HAPPY’로 만들어 보여준다. 최규문은 드로잉의 시작과 연장을 
통해 사물을 선과 면으로 해석하여 사물 자체의 경계를 허문다. 
한상욱은 사물의 의미나 용도가 아닌 그 존재 자체로서 모든 
것과 연관되고 그에 따라 다른 물질로 생성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주제로 날카로운 작업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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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Union(일부)> Acrylic resin, Stainless steel, L.E.D, 
100x60x6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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